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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4.11.(월) 조간

2022.4.10.(일) 11:00
배포 일시 2022.4.8.(금) 오후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종욱 (044-200-5650)

<총괄> 어촌어항과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꽃피는 4월, 어촌으로 떠나자
- 해수부, 4월에 방문하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2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꽃피는 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 만돌마을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도마을, 두 곳을 4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선정하였다.

전북 고창 만돌마을 제주 하도마을

코로나19로 가족, 친지 단위의 소규모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관광지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촌체험마을을 가족, 친지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매달 어촌체험마을 두 곳을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선정해 국민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며, 첫 어촌 안심 여행지로 전북 고창 만돌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제주 하도 어촌체험마을을 선정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만돌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과 갯벌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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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청정 갯벌인

고창 갯벌이 있어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갯벌에서 호미와 갈고리로 이

곳저곳 파내다 보면 동글동글한 동죽조개가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해변과 갯벌 전망대에서는 따스한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하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천연기념물 고니를

포함해 수십 종의 철새가 날아드는 철새 도래지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하도마을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원담*에

들어가 맨손으로 소라를 잡을 수 있는 원담 소라 맨손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자연식품으로 각광받는 우뭇가사리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떡조개(오분자기)도 맛볼 수 있고, 스노쿨링,

해녀체험 등 제주바다를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 제주지역 공동 어로시설로, 제주 해안의 지형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아 만든 담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 12일(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전국 119개 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진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4월을 맞아 봄바람을 느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소개하고자 한다.”라며,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어촌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삶의 여유를 되찾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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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포스터


